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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 뉴스 
  

 2019년 10월 10일, TASS 

동방경제포럼 종료 후 한달 안에 극동 투자 3480억 루블 증가  

해당 기간동안 156명의 투자자 새로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진출하였다. 신규 

프로젝트들을 통해 극동에 1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루덴코 극동개발부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전담국 

부국장이 제4회 극동 사업가 포럼에서 밝혔다.  

             https://tass.ru/ekonomika/6982329 
 

극동 국가정책 
 

 2019년 10월 21일, RIA News 

극동에 최대 14만명에 저금리 주택대출 제공 가능 

푸틴 대통령은 신혼부부와 '극동헥타르'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연2% 저금리 주택대출 프로그램 시행을 제5회 

동방경제포럼 플레너리 세션에서 알렸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2월 15일 전까지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프로그램 추진에 147억 루블을 투입할 예정이다. 

             https://realty.ria.ru/20191021/1560040302.html 
 

2019년 10월 15일, RIA News 

 핵심주제  

  • 동방경제포럼 종료 

후 한달 안에 극동 

투자 3480 억 루블 증가 
 

• 인도, 극동 석탄 

프로젝트에 관심표명 
 

• 캄차카에 러시아 최신 

생선가공공장 가동 
  

https://tass.ru/ekonomika/6982329
https://realty.ria.ru/20191021/1560040302.html


 
 

 

극동에 사업가들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서비스 개시 

극동연방관구가 개업 및 사업자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서비스 도입 시범 지역에 포함되었다. 사업가들에게 '개업', 

'사업허가 전산발급' 두가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개업' 프로그램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전산으로 제출하게 해 주며 법인계좌를 

개설할 은행을 선택하게 해준다. 신청서 처리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 베타버전을 런칭할 계획이다. 

             https://ria.ru/20191015/1559804755.html 
 

2019년 10월 14일, TASS 

하바롭스크 신공항터미널 정규운영 개시  

국내선 터미널이 올해 10월 14일 모스크바 발 첫 정규운항 항공기를 맞이하였다. 연간 3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의 착공은 2018년 3월이었다. 하바롭스크 국제공항은 극동연방관구의 최대 공항허브이다. 프로젝트 총 비용은 49억 

루블이다. 2019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이 루스키 섬에서 화상통신으로 연결해 하바롭스크 공항 터미널 개항식을 가졌다. 

             https://tass.ru/v-strane/6995774 
 

       극동 경제 
  

 2019년 10월 23일, Vesti 

인도, 극동 석탄 프로젝트에 관심표명  

드하르멘드라 프라드한 인도 석유가스철강부 장관이 인도 사업사절단 극동 방문 중 해당 관심을 표명했다. 장관에 의하면 

인도는 무연탄 산지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며 러시아산 석탄을 수출할 의향이 있다. 또한 인도기업들이 러시아 협력사들과 

활발히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https://www.vestifinance.ru/articles/127056 
 

 2019년 10월 18일, Interfax 

한국 투자자, 연해주 산업파크에 130억 루블 투자 계획 

30개 이상 한국 기업들이 LH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입주기업으로 참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중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콩가공협회도 포함된다. 산업파크 조성으로 1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프로젝트 추진 양해각서는 

2019동방경제포럼에서 체결되었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special.asp?id=1074360&sec=1749&p=7 
 

 2019 년 10월 11일, EastRussia 

자바이칼 지방에서 우도칸스코예 구리 산지 개발 시작 

극동개발사와 바이칼 광산사 간 협약이 체결되었다. 투자 규모는 759억 루블이다. 해당 투자프로젝트는 

'자바이칼리예' 선도개발구역의 핵심 프로젝트이다. 1차 광산농축공단은 2022년에 가동될 전망이다. 산지 개발을 통해 1800개의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창출되고 관련 산업분야에 10000개 이상 창출될 전망이다. 

             https://www.eastrussia.ru/news/v-zabaykale-dan-start-osvoeniyu-udokanskogo-mestorozhdeniya 
 

  

 2019년 10월 7일, Interfax 

아이슬란드 사업사절단, 캄차카 방문  

베르글린드 아스게이르스도티르 주러 아이슬란드 대사가 사절단을 대표하였다. 공무원들과 사업가들이 북극항로 발전을 

배경으로 한 수산업, 관광업, 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하였고 지역의 여러 기업들도 방문하였다.  

https://ria.ru/20191015/1559804755.html
https://tass.ru/v-strane/6995774
https://www.vestifinance.ru/articles/127056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special.asp?id=1074360&sec=1749&p=7
https://www.eastrussia.ru/news/v-zabaykale-dan-start-osvoeniyu-udokanskogo-mestorozhdeniya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1070634&sec=1671 

 

극동발전 신규 정책: 성공 사례 

 

 2019 년 10월 4일, TASS 

캄차카에 러시아 최신 생선가공공장 가동 

프로젝트는 '캄차카' 선도개발구역의 투자자인 '캄차카트롤플롯'사가 추진하였다. 투자 규모는 23억 루블이다. 

산업체는 '인베스트플롯'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선단 및 생선가공공장 투자에 대해 조업 쿼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일 냉동생선 250톤, 통조림 10만개, 어분 27톤, 어유 6톤이 생산될 예정이다. 

 

             https://tass.ru/ekonomika/6962801 
 

 

참고정보 

로스콩그레스 재단은 사회지향적 비금융 개발기관이며 국제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분야 최대 조직사이다. 

로스콩그레스 재단은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발전, 국익 증진 및 이미지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로벌 경제 현안의 연구, 분석, 형성, 보도를 진행한다. 행정지원 및 사업프로젝트 지원, 투자유치를 제공하며 사회적 기업활동 및 자선사업 

발전에 기여한다.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들에 208개 국가 및 지역들의 대표들이 참석하며 매년 15000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로스콩그레스 재단 행사장에서 

활동하며 분석 및 자문 활동에 러시아 및 외국 전문가 2500명 이상이 참여한다. 107개국 대외경제 협력기관, 산업 및 기업 연합, 금융, 무역 

및 사업 협회들과 협력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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